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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본을 보실분은 위 주소로 보세요.

[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]
[ⓒ 매일경제 & mk.co.kr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 

독도소식지 33호를 내면서

후원금 주신 분

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. 
맞으면 ㅇ 틀리면 x답을 생각하고 3면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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日국회의원 “독도는 일본 땅, 
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하라” 

“부디 독도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기를 바랍
니다. 일본어 자료를 보내니 제발 공부 좀 하십시오.”

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독도 관련 망언을 한 미
야코시 미쓰히로(宮腰光寬) 신임 일본 영토 담당 장관
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편지와 울릉도에서 찍은 독도
사진 등을 우편으로 보냈다고 25일 밝혔다.

[출처: 중앙일보] 입력 2018.10.25 13:07 수정 2018.10.25 13:11   채혜선 기자

“독도, 일본 고유 영토” 망언  日 장관에   서경덕 “공부 좀 하라” 일침

독도사수연합회에 회원 가입하시려면
1.성명.  2.생년월일(주민번호 앞자리)  3.성별. 

4.전화번호(휴대폰번호.)  5. 집 주소.  6. 메일주소

7.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셔도 회원가입 됩니다.

자원봉사나 회비를 내시거나 행사에 참여 하셔도

됩니다.

010-6504-6510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독도 이상훈

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[서경덕 교수 제공]

미야코시 미쓰히로 장관(왼쪽).

[사진 JTBC]

[사진 JTBC]

서 교수가 일본 영토장관에게 보낸 우편물[본인 제공]

독도는 울릉도서 87.4km, 일본 오키섬서 157.5km 위치에 있다 [서경덕 교수 제공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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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도사수연합회는 일본이 독도 침탈을 대비해서 행사와 독도홍보와 유인도화 서명운동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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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도사수연합회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. (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면 독도는 영원한 우리 땅입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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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도 주민 故 김성도 이장 
“하늘에서도 독도를 수호하겠다”

독도주인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

박종면 기자, 사진제공 박수현 승인 2018.11.05 15:07

김두한기자 | kimdh@kbmaeil.com 등록일 2018.11.05 게재일 2018.11.05.

▲ 독도에서 살던 최경숙씨가 아버지가 따온 미역을 말리고 있다. /최경숙씨 제공

▲ 부친 최종덕씨와 생전에 독도에서 살던 때의 최경숙씨. /최경숙씨 제공

독도 최초주민 최종덕씨 딸 
독도거주 주민 신청

최경숙씨 5일 해양수산부, 
경북도, 울릉군에 독도 거주신청서 제출  

나라가 힘이 있고 정부가 잘 하면 국민들이 
나설 필요가 없다. 우리 모두 노력하자.

이렇게 독도 개발 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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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IA 월드팩트북, 독도를 '리앙쿠르 암초'로 표기

독도는 일본 영토? 미국 의회도서관에 CIA 오류 지도 다

수 방치

외교부 "독도 표기 오류 지도 인지하고
미국에 시정 조치 요구"

저작권자(c) 오마이뉴스(시민기자)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
독도는 일본 섬? 미국 CIA 오류 지도 수십년 방치
“국의회도서관 등에서 열람 가능... 외교부 "미국에 시정조치 요구”     

▲1989년 미국 CIA가 발행한 한반도 지도에 리앙쿠르
암초를 남한 영역 색인에 넣었다.’(자료 출처: 미국 위스
콘신대 밀워키분교 내 미국 지리학회 도서관) ⓒ 미국위
스콘신대도서관

▲1986년 미국 CIA에서 제작한 ‘인도양 지역’ 지도에서
는 독도를 일본 영토와 같은 노란색으로 표기했다.  ⓒ
미국의회도서관 

▲미국 CIA(중앙정보국)에서 발행하는 "월드팩트북"에
독도("Liancourt Rocks")는 한국과 일본 지도 양쪽에
표시하고, "한국과 일본은 한국이 1954년부터 점유하고
있는 리앙쿠르 암초(독도/다케시마)를 놓고 분쟁을 벌이
고 있다"고 적고 있다.  ⓒ 미국중앙정보국 

▲미국 CIA에서 1996년 제작한 일본 행정구역 지도에
는 독도(Liancourt Rocks)를 일본 시마네현에 속한
것처럼 표시하고 있다.  ⓒ 미국의회도서관 

▲2002년 "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" 지역 주요 섬들의
영유권을 표시한 CIA 지도에서도 독도는 일본령 섬들과
동일한 색으로 구분했다. 같은 지도에서 러시아가 점유
하고 있는 쿠릴 열도 4개 섬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분
쟁지역으로 명시했지만 독도에는 분쟁 표시조차 없었다.
ⓒ 미국의회도서관

18.11.06.11:21l최종업데이트18.11.06 11:21l 김시연(starigh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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